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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어느주일， 전날밤부터 내린눈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교회로오는 

모든 길이 빙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향할 텐 

데 눈 덮인 빙판 곳곳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걱정은그리스도를 대하듯교회를사랑하는자원봉사자들의 섬김으로말끔히 사라졌 

습니다 봉사자 자신들도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 

와서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교회 안팎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주변의 길까지 나가서 

눈을 치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 

스도 예수로자링하고H(빌 3:3). 이들은 그 일이 대속의 은혜를받은은총의 자녀로서 

해야할당연한일이었음을고백하였습니다.그리고이러한작은섬김을통해서충현 

의 모든성도들이 안전하게 교회로나와예배할수 있었다는사실 때문에 기뻐하였습 

니다(고후 9:12). 

더욱감사한 일은 어린 중등부학생들도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다는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주에 있었던 중등부 겨울 수련회 때 중등부 학생들도 기도원 주변 청소와 

( 깨어I 이 말릎을 들으라!(금요집회) ) 

그라츠도민의 Xf7f힘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며Xl의 원대로 야옵소서"(마 26:39) 

l 순종합을실천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이땅위에오셔서고난중의순종을배우셔야했대히 5:8). 말씀이육신이 

되고모든지혜가되시는그분께서는 일생을통히어 배우신순종을켓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다. 배우고체험하고실천하신그리스도의 사역은완벽히셨다. 죽음앞에서까지 

‘내뭇대로마옵시고아버지의원대로히옵소서”의기도를통해서순종의극치를보여 

주셨다. 이처럼 영광중에 주님과함께 나타나기를 원헨}면 고난중에서도 겸손하셨 

던 예수님을닮이야한대골 3:여. 

a 이 기도의 의미는무엇인기? 
‘나의 원대로마옵시고아버지의 원대로히옵소서”짜 26:댔. 이것은영생을허력하 

신주님과늘교제하며살기를원히는자들에게는복된말씀이다.에녹，아브라함과같 

이 하나님과 대화를나누며 살기를원하는자들은 이 기도의 넓고 깊은뭇을알수 있 

다.우리의생각으로는전혀이치에맞지않고성공의가능성이보이지않는일을명령 
하실지라도우리는주님의 말쏟i] 전적으로순종해야한다{겔 37:4, 용1:2， 창 30:1). 주 

님의간절한기도안에담겨있는자기부인의경지를우리가깨달을때，하나님의주권 
안에 있는그높고깊은경지에 이를수있다. ‘주님의 뭇을이루소서 r’ 

식당에서 봉시를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십자가의 복음으로하나된 만큼자원봉 

사자들의 활동은 나이를 불문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것은믿음을가지고자리에서 일어나는실천입니다. 내가특별히 잘하는것만 

가지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자칫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교만 

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으십시오(엠 4:12). 그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 

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3’(벤전 4:10). 

*자원몽사어/ 관한 문의내선 403, 421) 

위엠목사님 통청 
위임목사님께셔 2주 일정￡로 휴"7}를 "7}셨습니다. 

영적 충전을 위한 .."간t> 1 됩 수 있도록 .."도를 부락드립니다. 

a 왜이기기가‘」화; 
하나님은우리안에서하나님의뭇이이루어지기를원하신다.우리들도하나님의뭇 

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한다{골 3:1，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띠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o]w]도록 해야한다.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닙버보01야한다·낄 2:20, 고후 5:r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잡지 
못할 때에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 빚진 십자가의 시랑과 미땅히 

받~야할감사때문에우리는계속해서 이 기도를드려야한다. 

4 이 기도를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어떤 것일까? 
하나님의돗에전적으로내어맡길때에우리는참된행복을누릴수있다{빌 4:4끼. 

이처럼 하나님의 뭇대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기는 무한한 영굉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뭇에 내어 맡긴 자들에게 늘그리스도의 의로움안에서 기쁨과담대힘이 생긴다. ‘나는 

죽었다! 나는자신이 부인되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니를도구로사용하 

λ]7]를 원한}! 나의 믿음의 결정을요구하신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r’ 

ε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수 있단말언가? 
예수님은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뭇을완전히 Ð]하고 오직 아버지의 돗을 

따르셨다. 마첸지로우리에게도자기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동때마16:24，25). 십자 

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을의지하'^K요 3:30). 미음과몸과 영혼 
을거룩하게 하서서 하나님 보좌앞에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위하여 흠 없는자로세 
워 주시기를간절히 기도하자. ‘나의 원대로미옵시고아버지의 원대로하옵소서 H 

\'aJJ5년 저망f정지기 훈련 말씀 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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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THE TRAGEDY OF TURNING AWAY 
(3)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 (7) 1 have fought the good fight, 1 have finished 

the coursι 1 have kept the faith; 에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fing. 

(2 Tìmothy 4:3-8) 

Peop|e who get off to a good sta때n drop out in the πm띠뼈빼1끼애id여뼈d에|년ew에Wlt바빼t야thOl 

fini끼ish에In때1빙9 are cowar띠ds. During battle times, they are of no help. They only 

cause trouble and make the situation worse. The church faces spiritual battles 

all the time . We must continually fight with faith , so that we can receive the 

crown of righteousness at the end. Jesus said, “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Lk. 9:62). Jesus 

already won the war, so all we have to do is fight the good fight, finish the 

course , and keep the faith. He has even given us the secret way, “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 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he is the one who wi ll save it"(Lk. 9:24). He reasons and explains, "For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gains the whole world , and loses or forfeits 

himself? For w 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Lk. 9:25-26). The big secret is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daily, and following Jesus. If you do this , God will give you eternal 

life 

Unfortunately, the time is coming, if not here, when the majority of people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vv. 

3&4). Jesus warns us about this so that we can avoid tragedy. There are 

people here now w ho do not want a good education , but just their own 

selfish r:l ess. They started with faith , but after awhile turned to their own ways 

of thinking . They do things for their glory, not God's glory. They listen to their 

own voices, not the Holy Spirit’s voice. They follow the world, not Jesus. The 

Bible tells us,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비fill your minist이"(v‘ 5) . If you do not do this, God’s judgment 

will bring you eternal destruction 

Saul started greatly as the first king of Israel . He ended ve이 poorly because 

He did not follow God’s orders. Time and time again he followed his own 

desires, and looked out for his own welfare. God said, “ 1 regret that 1 have 

made Saul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 ing Me and has not carried 

out My commands"(l Sam. 15:1 1). Many people fall into this trap. They have 

a good start with sound doctrinè, but end up using it for their own benef 

army, He said, “ Now therefore come, proclaim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saylng, ’Whoever is afraid and trembling, let him return and depart from 

Mount Gilead.' So 22,000 people returned, but 10,000 remained" (Jdg. 7:3). 

God tested the remaining 10,000 men, and found only 300 hundred worthy to 

fight. Jesus wondered .whether He would find any believers at His second 

coming, “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8). Many disciples deserted Jesus because He would not be a political 

revolutionary, He would not compromise with worldly power, “ As a result of 

this many of His disciples w ithdrew and we re not walking w ith Him 

anymore"υn. 6:66). These disciples wanted to follow other leaders ‘ As a 

Christian, you have to trust the word of God, hold on to your faith , and pray‘ 

“ For everything created by Go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 ith gratitude; for it is sanctified by means of the word of God and 

prayer"(l Tim. 4:4-5). God's way is narrow, and fewer and fewer people want 

to follow it, but it is the only way to heaven. 

People are looking for other things besides God’s word to take them to 

heaven, “ Anyone who goes too far and does not abide in the teaching of 

Christ, does not have God; the one who abides in the teaching, he has both 

the Father and the Son"(2 Jn. 9). Many people think they can follow Jesus 

and other interesting things, even Satan. They think they can mix Christianity 

w ith other religions and worldly ideas, andstill receive God’s grace. Demas 

left Pa비， “ for Demas, having loved this present world, has deserted me and 

gone to Thessalonica"(2 Tim. 4:10). Lot’s wife looked back and became a pillar 

of salt (Gn. 19:26). The two angels of the Lord took her by the hand to safety 

outside of Sodom, instructing her to run and not look back, but she still looked 

back. She still loved this world. Faith in Jesus Christ is exclusive. God’s word 

is abs이 ute. You cannot love the world and God. 

People complain that the Bible is too hard to understand, and they want 

explanations from other sources. 2 Timothy 3: 13-16 says, "But evil men and 

‘ impostors w ill proceed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You, 

however, continue in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vinced of, 

knowing from whom you have learned them, and that from childhood you 

have known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give you the w isdom that 

leads to salvation through 'faith w hich is in Christ Jesus. AII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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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아보는 Xl의 뻐l략 
(3)때가이르리니시람이바른교훈을받지아니하며귀가가려워서자기의사욕을쫓을스승을많이두고… 

m내가 선한씨움을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나를 위하여 ‘ 、

의의면류관이예비되었으므로주곧의로댄재판엠그날에내게주실것이니내게만아니라 . * 주의 나티나심을λl모하는모든쩨게니라(디모데후λ~ 4:3-에 갱생판옥사 

아무리 출발'01 좋았다고 해도 일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면 그는 겁쟁이 

입니다. 전시 상햄l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 

키거나 상햄f 악화시킬 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 

는끊임없이 믿음으로싸워나가야합니다. 그래야만마지막날의의 면류관을받을수 있 
습니다.예수님은말씀히셨습니다. ‘촌에쟁기를잡고뒤를돌아보는지는하나님의나라 

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녹 9:6잉.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우리 

의할일은선한씨움을싸우고 달려갈길을마치고 믿음을지키는것입니다.주님은우 

리에거l 비법찌 알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누구 

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녹 9:24).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범이 만일 온 천히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 

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시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시렴을 부끄러워하리라’(녹 9:25，2이. 기장 큰 비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 

명을주실것입니다. 

다가오는심판의때 

불행하게도그때가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되면 많은사람들'01 바른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쫓을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쫓을 것입니대3A절). 예수님께서는우리로 하여금 비극을 피하 

게 하시려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바른 교훈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사욕만을 

쫓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믿음으로신앙생활을시작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자 
신들의 옛 생활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 

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l 아닌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흙 따 

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 

하여 고난을받으며 전도인의 일을하며 네 직무를다히라’6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때에여러분은영원한멸망을당하게될것입니다. 

사울왕의비극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는그가하나님의 명령을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쫓아갔고， 자신의 안릭반을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히셨습니 
다. ‘내가시울을세워왕삼은것을후회하노니 .:JJj-돌이켜서 나를쫓지 아니하며 내 명 

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15: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올무에 빠져 넘어집니 

다. 그들은획실한 교리와함께 선한출발을하였다가결국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이 
용하고 맙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미음이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사울처 

럼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 

다. 그들은조금 비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속고있는것입니다.사실그것은싱땅히값비싸고치명적인대기를치러야하는 

실수이기때문입니다. 

룻의선택 

룻은하나님을섬기는시어머니 나오미와함께 머무를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 곁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풋 
은그를붙쫓았더라’(룻 1:14).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 
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7}라 깅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 

니께서 유숙하시는곳에서 나도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 
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그녀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었습니다. 시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난 

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저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친팩l게 돌'01갔던 룻의 동서 오르바는 본받지 밀0싸 할 대표 
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룻은고통을감내한뒤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 

게되었습니다. 

기드옹의삼백용사 

기드옹은 미디안족속， 아말렉 족속 및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동방족속들과 싸우 

기 위해 삼만이천 명의 군사를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기드온이 이꿀고옹군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빼 이력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 

는자여든 길르앗B에서 떠나돌아가라하라하시니 이에 돌<>]-zr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 

요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더라’(삿 7:3). 하나님께서는 님아 있던 일만 명을 시험해 보신 
뒤 오직 삼백 명만이 전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때 믿 

는 지를 보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녹 

18:8). 예수님을따르던많은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혁명가도아니고세상의 권세 
와타협하지도않는다는이유로주님을떠났습니다. ‘비러므로제자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하. 이 제지들은다른지B}를 원했습니다. 그 

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 

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덤전 4:4 잉.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히여 따르는 자 
가 적습니다. 그러나그 길만이 천쾌 이르는유일한 길입니다. 

오직말씀으로 

시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전국으로 이꿀어 줄 또 다른 무엇인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지마다 하나님을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이들을 모시느니라’(요이 :아. 많은 사람틀이 예수님과 다른 

흥미로운 것들， 심지어 사판까지도 통시에 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다른종교나세상적인 이념들을혼합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하나님의 은총 

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페마는 이 세상을 사령히여 나 

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댐후 4:1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퉁이 되 

고 말았습니대창 19:2히. 하나님의 두 천사가그녀의 손을잡고 소돔을 벗어나 안전한곳 

으로 데려다 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일러 주었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여전히 세상을시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믿음은다 

른것을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절대적입니다. 우리는세상과하나님을통 

시에시랑할수없습니다. 
사람들은성경을이해하는것이 너무어렵다고말합니다. 그래서 다른자료를통해 설 

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13-16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익히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히라 

네가뉘게서 배운것을알며 또네가어려서부터 성경을알았나니 성경은능히 너로히여 

금그리스도예수안에 있는믿음으로말미잎F아구원에 이르는지혜가있게 하느니라모 

든성경은하나님의감통으로된것으로교훈과책망과바랙l 함과의로교육째에유 

익하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겸손히마음의문을열기만하면말씀은매우쉽게다기올것입니다. 

예수님을따르라 

시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따라가야합니다. 주님은 말씀히십니다. ‘아무 

든지 나를띠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날마다제 십자가를지고나를쫓을것이니라’ 

(녹 9:23).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애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집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사용하며 생을 마칠 때에도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영생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 
도와영원토록거하게될것입니다. 바울은말합니다. ‘관제와같이 벌써 내가부음이 되 

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씨움을씨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을지켰으니 이제 후로는니를위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주곧의로육1 재 

판장이 그날에 내게주실 것이니 내게만아니라주의 나타나심을사모히는모든지에게 

니라!'(6-8절). 부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은총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말혐l 순종하고 

처음믿었을때와같이 믿음을계속지키십시오. 믿음에서 돌아서는것처럼 비극적인 일 

은없습니다.반면믿음안에거하는것은얼마나즐겁고기쁜일입니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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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시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 

놓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샘 순 

종하며 철저히 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며 복음을전하는데 땀흘리고 있습 

녀다. 그래서 교시들에게는탕자의 방탕하고누추한모습보다는돌아온탕자를가장 

큰 기쁨으로 맞는 아버지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성도들이 세상의 습괜l서 

벗어나 보혈의 은총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조급해 하지 않고 꾸준히 바라보 

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의 은총을초벼F하거l 됩니다. 

구속의 은총을깨닫는감격으로 

제3교육위원회에는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그중심 

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학생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감격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세상의 지식， 살 

아옹연륜만큼의 경험과고집 굳어진지이를깨뜨리고새로태어나는기쁨의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전히는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부지유스럽지만 맑고 순전한 심령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랑부 학생들， 수화를 통 

히여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수화로 초벼범1는 에바 

다부학생들， 마흔살에서부터 여든이 넘는고령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는오직 예수 

님을 향한 감사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세상의 명예， 지위， 권위 등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히여 

늘 자신의 부촉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히는 장년부， 

소망부학생들의 심령에는새겨진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따라오려거든자 

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고나를쫓을것이니라”φ} 16:24). 

김환기 (장로， 저13교육위원장) 

주님이부르시는그날까지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껴1 3 : 2이. 주님의 복음 

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교육위원회의 모든 부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무겁고 힘겨워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로 니-o}오 

십시오φ} 끄: 28).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앞에 모든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가도하겠습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구속의 

은총을 옹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히는데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모든부서가오직 구속의 은총으로풍성히여 십자가를 

전할수있도록간절한기도를부탁드립니다. 

제3교육위원회는 평생 예수님을 사링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장년 1부μ0대) . 2부 

(50대) . 3부(60대)， 소망부(70대 이상)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우들 

을위한사랑부， 청각지체 징배우들을 위한에바다부가있으며， 예배와집회 시에 어 

린 자녀들을 맡아 돌보아 주는 탁아부로 모두 7개의 교회학교에 교사 400여 명과 학 

생 1，900여 명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 

과 기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7)도 냐의 

이제 200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쉽고 부 

끄러운 일 투성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 놓았지만 제대로 실 

천한 것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정말 위임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 특별히 세 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 
니다. 현재는 절에 다니시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길 기도할 것입니 
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신실하게 신 

앙 생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 
한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 저의 기도제목이 저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뭇 
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세요 아멘. 

김지혜(중등3부) 

-----------------------

탕지를맞이하는아버지의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보내심은세례를주제 하려 하심이 아니요오직 복음을전케 하 

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 

라’(고전 1:17). 이미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 황혼을 바라보는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일 

은 분명히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징애우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절대로 

흉1’벼 츄꺼l' 1J요니 
a _ 17 t> 

눈중τ 

한 때 저는 주님을 배신한 가훗 유다처럼 ， 주님을 멀리 하고， 기도도 안 

하며 ，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 

서 주님께서 죄로 뭉쳐 있는 저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 

다.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갔을 때 그 분은 저에게 사랑의 주님이고 위로의 주님이셨습니다. 하 
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저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만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저는 더욱 주님만 의지 하면서 나아 

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찬양(찬404장)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 
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어 기록을 못할 만큼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한 순간 한 순간 저를 어떻게 사용하 

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김대혁(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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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블핀봄Eii 모래 위에 누워서 별을 보며 잠을 자고 3일 동안 씻지도 못 

뺀지마 마진으로필혜「후사코내도로 호!깨하게 마시고 지리른 깨단게 해 주셔서 

’ 느 드 딩~- -걷 논--~ ‘ i ‘---저마길t^~한콰øJl보8ε디다 지으 바口아여 마챈l저-O~.고 차야을 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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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의 사랑을 느필i운 있었습니다. 계획어! 없았던 한촉등학교를 방문 !'~O~ 사익 
i 용딛 

을 할 때 많| 당왕슬러웠습니다. 그러낳 P딴텔 멜11 잔앙O~O~ 어!수님민 딴 
음으로 OtOI틀을 안아 주며 복음을 전마다 보니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느 

샌까 우리의 입울에는 예수닝 이야끼로 가득했습니다. 

만 마을에 1낸 찬앙을 마자 아이들이 안 염 두 명 모이'1 시작했습니다. 어 

눌한 면지이 실력이지만 아인틀의 입에 찬양을 녕어 주고 싱었지요. 즉석애서 

떤지어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함께 찬앙을 배무다't 한 명씩 이름을 물어 보며 

찬양블 부르괴! 하고，료기야는 미니 찬양제를 열었답니다. 지금도 그 때 셈각을 
-‘-‘=-‘ 「 ‘ 하면 입;~에 미소가 지머지너|요. -놀라운·주닝으!갤현I~죠l올4많 면지21 사정 
"....~~......， .. ~ 

이 도저민 복음을 전할 수;gl는듀살벌만 분위끼!였음에도 우리들은 오직 말씀에 

수조하끼마 ~~스니다. 그리고 보으으 저하여스니다. 그리고 보드 이으 서련니 
<‘t::f , - -'02 L ' M t::f I f . - , - -L-

께서 Ot섰습니다. 

이상민(집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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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 영흔들에 대한 기대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나’ 가 선교 과정 중에서 꺾 여지고，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첫날부터 강하게 꺾으시더라구요. 막상 선교지에 도 
착하자 겁도 없이 부풀기만 했던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 럼 꺼지고 마냥 두렵기만 했습 

니다. 선교지 사람들을 보면서 입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낙심케 되었고 선교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 

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와 주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 
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 

다 

하나님은 팀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역에 대해 아무 것도 예상할 수 없어서 그저 기 

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후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 

다. 마치 ‘깜짝 선물’ 을 준비한 아빠처 럼 말이죠. 우리가 사역한 곳은 나무도 숲도 없는 

곳， 풀이 푸르다는 것 외에는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은 일하셨습니다. 더운 날에 구름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다 

가오는 비구름을 옆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비를 피하게 하셨고 또한 꼭 필요한 영흔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와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 

셔서 우리를 위로함과 통시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 주며， 서로를 세워 주는 팀원들， 참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지혜와 모사의 하나님이 

셨습니다. 또한그분은은혜와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고백합니다. 나는주님 앞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빚， 오래 참음의 빚， 은혜의 

빚 퉁퉁. 연단하신 후 정금 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1")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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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녕의 ’갤똥o-t’ 순종..Io t이 

。 모든 것이 막막하였지만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 

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과 용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새 

삼깨닫게 해 주신 귀한시간이었음을감사드립니다. 
(이연구집사) 

박은경(외선부) 

。 찬양을 하며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참 동안 이야기하더니 우리의 여권을 조사하 

며 전도지를 압수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변인식집사) 

신기반 선교 

。 우리의 열정과 흥분이 성령님보다 앞서 마치 우리가 선교 

하는 양 교만으로 꽉 차 있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선교는 

우리가하는 것이 아니라하나님이 하시며，우리는도구 일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황순란집사) 

솔직히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책임감， 의무감만이 앞섰다. 그런데 금요집회의 

선교 보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중에 7박 8일 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정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 

하게도 현지에서 전도를 하자 영흔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복음을 전승}는 데서 오는 기쁨 

이 느껴졌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통행한다고 느끼자 결과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란 믿음이 생겼다. 사역 중 매 순간 최선을 다 
하지 못했기에 아쉬웅이 남지만모든 것을다내려 놓고하나님을의지했을 때 가장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셨기에 정말 감사하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자신감이나 의욕으로 

핸 것。l 아님을 현지의 경찰을 사용하시어 깨닫게 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 ， 경험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한마음으로 눈물 

의회개를하였습니다. 
(이순기집새 

6교구추가팀 

‘ 」이고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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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귀중한보배 하나라도남김없이 다찾으시리~셋별같 

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 리로다 찬송가 299장에서 예수 

님께서 오실 때에 귀중한 보배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 과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귀한 보배는 누구일까? 그리고 반짝반 

짝 빛나게 비치는 그 보배는 누구일까? 

이제 유아부에서 봉사한 지 2년이 넘어간다. 처음에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아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결단을 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 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이제 누가 귀중한 보배인 

지 알았다. 그건 바로 나이는 어리고 옴은 아직 작지만 영혼은 결코 어리지 않고， 

작지 않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보배들과 함 

께나는매주일아침을연다. 

유아부는 4살과 5살 된 아이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이들은 주일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밝고 환한 미소로 유아부실로 들어온 

다. 그 미소는 나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이다. 가끔은 아직까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엄마의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우는 아이들도 있어 힘이 좀 

든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예배드리고 오세요라며 혼자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느새 저렇게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 

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율동을 하며 “나， 이 찬양 아는데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귀여웠다 

200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소망을 가져 본다. 새롭게 다시 처음과 같 

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처 

럼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나를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해 주는 아이들이 있는 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끊이지 않 

을 것이다.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말 

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깨어 있는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이 끊 

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 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 
지은진(교사， 유아부) 

냐같은콸짧줄원해서l 

주님을 영접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얻지 못 해 부 

끄러운 나 자신을 본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와 통시에 세상의 것들도 놓 

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름대 

로 성경 공부도 하고 공집회 역시 빠지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어떠한 의무감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을 뿐이었고，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주님은 다른 곳에 모셔 두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당장 그 자리 

에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무나도 교만하고 가식적이며 혼란스러운 신앙 생활 

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주님께선 이러한 나를 긍흘히 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친 

히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이다라는수 

없이 들어온 설교가 이제야 깨달아지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주님을 감히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은총이 놀랍고 기쁘며 감사하기만하다.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내 안의 성령께서 금요집회의 시간을 통해 들려오는 하 
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에 대해 몰랐던 변을 점점 더 많이 보여 주셨 

다 그러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들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나타내시며 끊임없이 일하시는주님의 섭리 안에 내가살고 있음을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요집회 시간에 부르는 많은 찬양들은 

나에게 있어서 회개이고 설교인 동시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소 

통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엎드러져서 한없이 울고 싶었던 적 

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 

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살아나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으로 가득 
찬 더러운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날 때가 많았다. 또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놓지 않고붙드시는아버지의 크신 사랑을느끼며 정말그고마움과기쁨을 

표현하지 못해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많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할 수 

조차 없는나이기에 매일매일의 훈련을통해 나를죽이고죽여서 오직 내 삶을통 

해 주님이 영광받으시기만을원한다. 앞으로계속해서 말씀을통해 보여주실주 
님과주님 앞에가는그날까지 나를통해 이루실주님의 놀랍고도기이한계획들 

을기대해본다 
이재숙(집사， 2교구) 

추냥l1i1서 딸1=1 추신 듀t한 생영0111해I 

“온 선하 반인어l꺼1 L/-D/-1/-는 십자까 증인”이라는 추처/흘 까지고 。3。「부에 

서도 어꾀없이 1=/울 성녕학교으/ 문을 영였다. 냥씨1 /- 줍[/-는 영 11여l보흘 뒤 

로 한 채 191W웰어/ 성어든 혜진이흘 엽고 나섰다 감11료 교생하는 야。 l릉 

데려깐다는 언니으l 핀잔은 。 f량콧안지 않은 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영。F부 

에서으1 o/-ÀI막 1=/울 성정학교라는 생간。"il 당려 L/-올 수박어l 없었다 특강IL/­

우리 부부어Il-fl 맡껴 수신 하나닝으/ 듀/한 생영。 III어/ 영마으/ 꺼l으릉마 무치 

료 망사고 보되 11호{릉 지나쳐 버리다느 꺼으 요나하 수 어느 。! D ID:1 다 2. L 'LλL ð I:::f 2.’ ij.< L- 2 . f ’‘ 

이버 서껴하교 여시 우리 요녀어Il-fl 자。료 보도1 11호/여타 마쓰욕 비료하 
! 디 -- -., L λ 2. 0 2 '7:.. 

여 산양， 특강， 어느 갯 하나 소훌응I 향 수 없는 시깐。 l였다 여l수닝을 양고 

그러는지 찬양이 나요떤 우리 혜진이으l 눈동자는 빗。 l 얀타 11도 시깐 역시 

그 작은 고사리 닫은 손으료 박사를 111어 11도릉 한다 말을 배우 11 시작한 

요응은 “。 f멘" 하연 “네” 안고 대당하고 상자리어l 등 11 선어l “우리 혜진이 7 

도응H 출마요 7" 쉰연 야수 쿄H땅한 목소리로 “네” 안고 대당한다 。 l 런 여I진。 

를 보노라면 삶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타 영마까 보11에도 。 l 랭꺼/ 사랑스 

러운데， 우리 하나닝 보시7벤 요죽송./-11/- 싶다 ‘그 어린 갯。 I 당선을 상응 

땐 육으l 부모인 나보다 웰씬 더쉰리라 ’ 서/상어l 많은 야11틀 충에서도 여l수 

닝으l 자녀료 등록하며 택해 추성을 생간항 〔댄 형연할 수 없는 행복。 l 및려온 

다 망씀 속에서 11도하며 사란 야이는 분영 다르다교 하는 어른틀의 말씀처 

링 구벨된 바이료 여l보꺼/ 자량 수 있 11를 11도한다 

。 f작은 어려서 장 요르지만 우리 혜진이1/- 말씀과 11도 까운데 성성하 자 

라1/-11릉 원한다. 그리고 영혼을 듀1 t- I 혀껴 처 

티방 엘응산과 서 대양 산호성도 마다봐 

지 않는 십자까의 증인으료 양。 /-1낸 

11 !L한다. 혜진이의 자그o/-한 압숭 

에서 ‘여I수닝이 진짜’라고 오l섣 그 

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복응의 선 리 

까운데 웅꺼/ 서는 1/-성이 되어아 겠 

다고 다λl해 보다 
.. ‘ • 

박순미(권예진 엄마， 영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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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탐방 l 재가혹 

總교회랑방훨 베드로천도회(뻐구) 

삽차1f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l 

8교큐 버l드로 전도회의 큐성은 ? 

성동구와 팡진구에 사는 니5서1부터 55서싸지의 남자성 

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납용승 땀gl사， 외장) 

2∞b연도 베드로 전도회의 운영은 ? 

무엇보다 외원의 배가 운동을 펼심 계왼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선도를 위안 일꾼들이 띨요애서 

입니다 일단 모임에 삼석olJO t 선도를 알 수 있고 봉사도 

힐 수 있지요 (낭용승 ~t수집).f) 

전도하는 전도획를 뭐üH서 ? 

우선은 각 가성으로 식섭 가는 것이죠 r남용승깐수&l사) 

강권하여 내 섭을 채우라는 주닝의 말씀을 따라 연략하고 또 언략하고 냐웅에는 여l고없이 불쑥 

방문하여 권유아는방법이 죄고입니다 (챔배 안수;}사) 

무엇을 아든 가상 웅요안 엽은 기도입니다. (이인원 안삼l사) 

전도획에서 얻는 영적 유익은 무엇잉니까? 

저도느아기느어려우 거이지마아A로내 시아이 자라느 거 가습니다. (장2딴집사) 2 1 -=;- """1 1 L 。

선도의 기외를 얻케 되어 종습니다 온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지만 선도외어|서 암께 하면 임이 

납니다 뭉치언 산다는 동71를 얻습니다. (염욱 Ef수;}사j 

선도는 주의 손에 담려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선도했을 때 ， 상 71쁨을 누립니다 

(o/~/원 gf수;}).f) 

모든 것을 내려농고 나언 떤아고 쉬워집니다 이유를 담지 않고 다소 불편애도 추의 일에 순종 

하려고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석 성상이 옵니다 (안용배 ef수징).f ) 

선도외에 잘 삼여하지 못 알 때도 있지만 선도 훈련을 밥딴 삼아 어디서냐 선도압니다 

r sl짙납 ef수;}).f) 

경옮훨해 「혐훌 짧영양 

-------' 
~-"; 

처음어|는 노방선도압 때 부끄러웠지요 그러냐 만냐 

논 사람들께 전도아는 웅에 스스로 변와되는 모습을 밥 

한f연서 열매는 추님이 거두선다는 생각으로 계속 전 

아고 있습니다 . (깅을gef수잉사) 

2∞b연에는 ? 

주님은 영적인 공급처입니다 특이 금요섭외에 삼석 

알 때마다 임을 얻습니다 지냐 온 길을 돌아보니 성저 

아게 성령님이 인도하섰습니다 앞으로도 설저아게 주 

닝을 의치아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얀 서「상 일보다 하나 

닝 일에 더욱 임쓰겠습니다 . (껍납 Ef수;}，사) 

새벽기도가 좋습니다 새벽 시간에 묵양뻔서 말씀 

과 기도를 통애서 주님을 만납니다 (변장대 ~t수;}사j 

서교가 종스니다. 제 냐르대로의 모요가 이스니다 오드 커으 내려논고 주니이 무어요 하라 아 
] 벼 口 기 M 디 L ^ 근 0 "'-"- I 0 I I 

시는지에 퀴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추닝을 따르 

겠승니다. (샘배싼;}사) 

웅교인이 아니랴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냐닝을 잦는 자서|로 온전안 여|배를 드리는 일부 

터아겠습니다 추님의뜻대로살겠습니다 (전잉욱 ~t，수Sl사j 

아냐님 앙에 갔을 때 답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왈을 아고 싶습니다 자녀들어|게 여l수 

님 웅심의 신앙 유산을 남겨 추고 싶습니다 . (연앙대안수집사j 

말씀을 사모아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J/완 &l사) 

십자가 없는 선도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아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남용승 E샤짙).f) 

연얀하고 부족안 모읍 그대로 복음을 진하는 이들의 요습은 바로 우리 중연의 오습압 

니다. 

" 새 · 가 · 족 을· 왼 · 영 . tH 
t=I 

(편집실) 

니 다 " 〔평 
언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민도자 번호 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피 찬 1.J.55장 
f r "i.、 j 

、、 、. \ J 

x ..,.. gk께 셋는 LI애V깨 

TJ 지금은 %세가 훌쩍 넘으셨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정말 대단쨌다. 많은 찬송을 외우 

는 것은물론 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으셨다. 그때 어린 나는그찬송의 

뭇이 무엇인지， 어머니는왜 찬송을부르시면서 기쁘고행복해 하셨는지 알지 

못 하였다. 하지만 지금 내가그때의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 찬송마다은혜 

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할따름이다. 특히 찬송가 455장은 많이 들 

어서인지 나에게 가장큰은혜를주는초냥이다. 

‘쭈 요써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삽X까 밑에 나0까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흙l 변송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효남 변하여 내노래 되었네’ 크 

게찬송을부르지않아도누가듣지않아도입술에서부터잔잔한은혜가넘친 

다. 이 찬송을통하여 느끼는주님은저 멀리 계신， 위엄 있고 엄한분이 아니 

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이다. ‘대 주는자비하셔서 늘 함께계시고 내 

궁핍함을아시고늘채와주시네 내주와맺은언약은영불변하시니그나라 

가기까지는늘보호 하시네’ -

주여， 늘 나를부인함으로써 찬양한 입술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 하 

시고은혜 넘치는 입술로 날마다 순간순간 마음문 열고 찬양하게 하소서. 내 

일의소망으로감사하게하시고날마다주와함께동행히는삶을살며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제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소서. “주님을 초낳하면서 

할렐루야훌벨루야내 앞길 멀고 험해도 냐주남만따라가리”아멘. 
홍명희(집사， 호산나 찬양메 

105 이희성 19 중등3부 강현귀4) 138 나영애 11 ~마。-닙「 유두열(11) 171 권싱구 19 대학부 한 숙(9) 

106 김현주 19 중등3부 최지원(5) 139 김규범 19 중등3부 위절흥(14) 172 김대헌 19 정년1부 정회윤(1) 

107 김성숙 6 청년2부 흥정순(4) 140 신동건 19 중등2부 깅지원(8) 173 김은영 19 청년1부 01하내14) 

108 공미지 11 정년2부 공예원(8) 141 이증혁 19 중등2부 김지일떠) 174 0 1태훈 19 청년1부 박성진(1) 

109 하영봉 19 중등3부 백증호(5) 142 김동현 19 중등2부 최현호(1) 175 수렌드라 19 외선부 이성섭(12) 

110 김동윤 19 대학부 흥은표(1) 143 유니스 19 외선부 장님희(7) 176 고립수 19 외선부 이수재11) 

111 지형경 3 정년2부 효F정희(8) 144 비투 19 외선부 배남핸1이 177 김부루 19 고등부 이초흔K12) 

112 김미진 19 정년1부 최근준(2) 145 아잇뜨 19 외선부 신교선(18) 178 이영철 15 장년1부 박성영(11) 

113 김애성 7 ε번2부 Olèl담(18) 146 해피 19 외선부 유경신(7) 179 승유경 19 정년1부 김근애1) 

114 하정자 7 ~번1부 147 볼드 19 외선부 님은혜(12) 180 이증은 19 정년1부 최용길에 

115 황지영 7 중등2부 148 레디항 19 외선부 강천석(7) 181 정정아 15 ~맨1부 박성명(11) 

116 김병덕 1 E션1부 강철형(18) 149 박상준 19 고등부 승성배(12) 182 조잠미 19 대학부 김유웅(9) 

117 효단자 1 g년2부 오지빼14) 150 이만희 19 고등부 김성경m 183 전성자 8 ε번1부 박윤석어) 

118 한기환 2 청년2부 김현진(에 151 박성용 19 고등부 표세현(19) 184 오지은 8 ε번1부 전성원8) 

119 문현숙 2 청년2부 김현진(에 152 박선화 19 정년1부 김아슬(1) 185 김지혜 19 대학부 박보림(8) 

120 김덕기 14 장년2부 윤경춘(14) 153 김정숙 19 정년1부 신향현(19) 186 김 혁 10 소밍부 오혜옥(1이 

121 박정원 19 중등2부 한은혜(7) 154 윤현섭 19 사랑부 입장쉰17) 187 차승근 19 대학부 정미헌(9) 

122 송지연 19 중등3부 옥지LK4) 155 손복미 19 에바다부 문성옥(19) 188 정주영 19 대학부 지호러9) 

123 정승연 19 대학부 지은미에 156 조미회 19 정년1부 노지은(19) 189 김혜경 3 정년1부 이에스더(19) 

124 강은숙 4 ε번3부 지은미(4) 157 이승주 19 중등3부 이다형(이 190 원재연 19 대학부 이민형(2) 

125 고지은 19 대학부 박정윤(5) 158 전새별 18 대학부 백선원18) 191 김철수 16 에바다부 주영희(4) 

126 횡다혜 19 중등3부 이지현(1) 159 서병근 19 청년1부 박유미(8) 192 박춘강 9 에바다부 정지호(19) 

127 이수용 19 중등3부 김소래2) 160 하지연 15 청년1부 오형심(15) 193 전용진 19 에바다부 박창석(에 

128 최희성 19 고등부 여성민(18) 161 징성호 19 중등3부 이찬영(9) 194 지나카 19 외선부 장병쥔7) 

129 김혜원 19 중등3부 김지윤(5) 162 김경숙 4 ε번1부 정정희(12) 195 비E떼라저 19 외선부 

130 정애리 19 대학부 김내인(19) 163 황수정 19 고등부 송태흰K8) 196 인디글 19 외선부 장병쥔7) 

131 고은미 19 정년1부 유지연(19) 184 송지영 19 대학부 김혜정(3) 197 김근영 19 정년1부 조문수(12) 

132 한사순 1 ε션1부 김선정(19) 185 안칭번 19 청년1부 198 박현지 19 청년1부 최은경(12) 

133 원동란 19 청년1부 유호정(19) 188 김재한 19 정년1부 199 조아라 19 대학부 김현선(1) 

134 조용규 4 징년3부 조수빈띠) 167 하복동 19 청년1부 200 남지혜 19 대학부 승은혜(1에 

135 손주희 19 중등3부 박서정(14) 168 박형민 15 청년2부 최승민(1) 201 김민선 19 대학부 강보림(19) 

136 안충정 19 중등3부 문영광(13) 169 이연정 15 청년1부 최승민(1) 202 유상진 19 정년1부 이주은(19) 

137 노석준 19 중등3부 임병준(17) 170 배기원 19 고등부 박증율(14) 

짧 충현교회의 한 :;f주이 되:;1흘 원하/..1는 분은 본당203.호 새가주 용혹을l로 오/..171 바합니다 g앙 



. 2006년 1 월 1 5일 

모임 

1 권사호1 3， 4지회 월례회 

일자: 18일(수) 
시간 : 교구일꾼교육후 
장소:본당 

별세 

1‘ 오복순 집사 (이길령 성도 
의 부인， 이완근 집사의 모 
친 ， 15교구 봉천3구역 ) / 
6일별세 ， 9일장례 

2‘ 황순화은퇴권사 (박관숙 성 
도의 모친 ， 9교구 하계1구 
역) /9일 별세 ， 11일장례 

결온 

1‘ 김현진 군(김완택 씨， 백춘 
희 씨의 아들)과 김수미 양 
(김창복 성도， 신정옥 성도 
의 딸 ， 2교구) / 2 1 일(토) 
14:00 삼성 웨딩훌 1충(삼 
성동) 

2006년도 제2차 CMTC 훈련 (둘째 주) 
·교육과정 : 2주간 

구톨 

지11 강(18‘ 10-18’ 50) 

제2강119:00-19:40) 

l장소:갈릴리올 

1월 15일(오-) 

2애6년 딘기선교 정잭과 빙앙 

선교연쟁l 영적상왕 

교구일꾼교육 
일자 : 금주(18일) ， 수요 1 ’ 2부 예배 후 

| 대 상 1 장 소 | 시 간 | 
| 부지역짚구역장 집사 권칠 | 본당 |빼후 | 

지역장， 남성 구역장 l 베다니홀 2부 예배 후 | 

종연기도원직원 모집 

1.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빙 (예 2Jt 격 세례교인 (~얘0세 이하) 

때홉A묶 I멤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추천서 (타교인) 

4.k띔빼M 서울시 강님구 역심동 665-1, 사무국 'll' 031-766-5425 

쭈민흥헌 

교피소석 

.2006년도 전반기 장획생 논술및 면접안내 
일 시 : 1 월 20일(금) 09:30 

장소 : 교육관 307호 

대 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장학생 신정자 

.찬양쥐원회엉성훈련 
일 시 : 1 월 21일밑) 15:00 

장소 : 나사렛홀 

대 상 : 찬양대원 전체(고등부， 대학부 제외) 

·전돼및교뿜원회회계감사 

전도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와 1 ， 2 ， 3교육위원회 소속 교육부서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시산표 1부( 1월"'12월)， 금전줄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대상 기간 :2005년 7월"' 1 2월 

각 전도회 1 ， 2 ，3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실(교6층) 1 감사위원회실(교503회 

1. 1(주일) N 1, 2에주일) I 1, S(주일) 이 2, 에주일) 

.3쁨부뱀예빼|빼배뼈일어통역자모집 

자 격 : 주일 3부 예배 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문 의 : 사무국 (내선 400번) 

• 음영실 꽤11라봉사자모집 
자 격 : 만19세 이상 남 ‘ 여 교인 

문 의 : 음영실 (내선 224번) 

‘ 01 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 6(월 ) I 17 (화 1 8(수) I 1 9(목) I 20(금 2 1 (토 I 22(주일) 
설교자/기도자 | 여국근/김의철 | 이정훈/장용희 | 하종철/김언회 | 김성훈/김진옥 1 이종대/이홍우 | 정현민/김정자 | 김성훈/이수경 

예배담당 안내 (1/ 18-1 /22) 

날짜 여|배 찬 앙 사 회 기도 설 교 

1/18 수요 I 예수의 이름힘 입어서 (호산나찬양대) 나광영 최은회 예배의 회복 (대하 29’1-11) 안창덕 목사 

제872호 

훌훨 충현 지도의 창 
띠 위임목사님의 빼을 성령께서 통치햄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l통로로만 A뺑!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신~. 

a 충현의 모든 챙지기와생도들.01 십자가복음으로 회개하 

며，자기를부인뺨예싸그싹돼종.01 되게웹써. 
델 없X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모든 선교 훈련이 해}님의 

뭇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없게 히소서. 
@) 1 . 1 . 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되는교회주 

변 전도를통해서 많은 영흔들이 주께로 돌ò}올수 있도 

록댐1를주쇄.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l관들이 쇄진 본범1 빼 예수 
그리표안에서 서로격려따함께 일함으로써 빡님 

의 거룩한전으로함께 지어져 7꺼l 따서. 

딩 모든새쩍들ò] 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 해1고십자가 
복음을확신뼈 믿음안에서 빡게6냥서. 

lZl 5대 목표의 뼈인 이웃 ;"j랑의 실천뾰세워진충현복 

지판1 십X까복음으로운영되게험서， 

g 교회에 속한재댄유7.] . 됐 · 복재을 십7.}7}，의 댐1로 

괜할수있도록성령꺼써 인도빡서. 

2006년 단기선교팀 1 차 언어운련 
AI간 : 매주일 오후 3:따3:50 71간 : 2006.1.8 -2.26 (종 8깅) 

언어국가 강사 ~~~ 
모。 고 E 니 라 교육관 401호 
내몽골 김에스더 교육관 2 01호 

인도(힌디어) 이복희 본당 11 2호 
러시아(극동) 주이라 교육관 40 8호 
카자흐스탄 떼루게이 교육관 404호 
우크라이나 김엘리나 교육관 409호 
방글라데시 띠 뚜 교육관 30 3호 
베트남 번 교육관 5 10호 
라오스 TAPE 대체 교육관 505호 
미얀마 ;:1 나 교육관 407호 
캄보디아 김진경 교육관 3 07호 

옹밀레시011동티모르) 이항선 교육관 40 3호 
우즈베키스탄 보 랴 교육관 3 0 8호 

1/ 18 수요 11 주님의 마음을본받는 자 (실로암찬양대) 최성규 이근덕 만물의 찌끼 (고전 4:1-13) 안치원 목사 피￥Of뉴 71니 011영어초급) 키디저。으」 교육관 410호 

1/ 20 금요집회 피아노트리오/소프라노좌정아 / 테너 이상훈 류병회 양재웅목사 스리랑카 다누시 교육관 50 9호 

1/22 주일 I 〈예배 전찬양〉 이정훈 임무천 돌아보는 자의 비극 (담후 4’3-8) 하종철 목사 샘내용 

1/22 주일 11 갈보리산 위에 외 / 첼로 이화영(임 o)T엘 오케스트라) 

1/22 주일 m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외 /소프라노 김희연(할렐루야찬양대 솔로ol ~돈) 

1/ 22 주일 W 양 o}흔 o~홉 마리는 외 /알토 이상민(할렐루야 찬양대 솔로0냄) 

1/22 주일 V 나의 생명 되신 주 외 / 테너 김현우(엠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22 주일찬양 전도위원회중창단/가브리옐찬양대 

장훈 노영한 

김영훈 김중선 

안치원 전계식 

김준희 진홍용 

정성영 김연태 

돌아보는자의 비극(딩후 4: 3-8) 이회식 목사 

돌아보는자의 비극(딩후 4: 3-8) 류병희목사 

돌아보는 자의 비극 (딩후 4:3-8) 나광영 목사 

돌아보는 자의 비극 (덤후 4:3-8) 이경준 목사 

달라진 시선 (행 3:1-10) 정진호 목사 

’ 선교언어 띨수암기 257~ 문항을 정획한 발음으로 암기 발표 
‘ 현지어 찬앙 2-3곡 필히 암송 

1 ’ 1전도 실습을 현지어로 반복 훈련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영접기도문 숙지， 암기 

지리， 문화 뭉습， 기후， 국가 통치체제 설명(10-15분)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 혐·기·는· 분·틀 ] 

구분 시 간 
오전 7‘00 

11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 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오후 7:00 

금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구 분 시 간 장 -AL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 부 오전 10 :30 교육관 307호 

j녁t: τ C: T t3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 소 j 차량 
보」 다 U 

보」 다 u 

보L 다 U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 
는 스리랑카어j 중국어1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 
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보」 당 U 

보」 다 U 

본당 

본당 

5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 
Japanese and 5ign 벼ng 니 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0'’ clock Worship 5e띠ce， and 5끼 녀nkan ， 

Chinese, Mongolian, R니 ssian ，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 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5ervice 

구 분 시 간 장 -AL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λ 망부 오후 12 ‘ 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오후 630-오후 9’때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 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딩회서기 유X때딘이시 예배위원징 2교구 선교위원회 어비디부 1교구 정년1부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충헌기도원깅 1교구장 새71족잉팩부징 4교구 5교구 17교구 11교구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이갑재 진홍용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장 훈 임현덕 
기획위원 기획위원징 16교구징 행징위원징 13교구 새7펙gk육부 14교구 칭년9부 7교구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선교위원징 진도위원 당회부서기 전도위원 톡씨~.!f-닙자。 6교구 유년부 18교구 10교구 16，교구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제3교육위원장 12교구장 전도위원징 예배위원 예배위원 펀집국 15교구 외선부 12교구 중등1부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4교램 선교위원 실로잉진g때징 징번2부징 몽사위원 
대학부 2응IT님 8교구 소년부 i드。T닙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정성영 이정훈 김태석 김교재성연훈구 
전도위원 감사위원징 봉A~원징 제1교맑{원장 13교구장 

9교구 3E2주] 중등3부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 여전도사 
2교구징 관리부징 10교구징 찬앙위원징 전도위원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정청길 신상수 패숭 캉철형 김영은 1교구 10교구 19교구 11교구 12교구 
건축위원징 14교구징 6교구징 여배위원 전도위원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펼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5교구 6교구 18교구 2교구 14，교구 

새7택똥부징 11교구징 - 틱이부징 자랑요때부장 할혈립렌엠징 최문실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7교구 16교구 8교구 17교구 새7팩S육부 
17교구징 3쿄구징 지찍육위원징 A템부징 8교구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희 한성임 임태주 
임창식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15교구 19，교구 9교구 13교구 4교구 

입O뉴옐친S때징 예배위원 18교구징 O뺀친g때징 대학부징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김형곤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1마。T닙 새가족gC육부 3교구 

유년부장 소년부징 중등1부징 • ~，트。1닙-자。 j)드。「닝r자。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 찬양감독 강임구 
칭년 1부징 여배위원 5교구장 유이부징 중등3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김규석 신광철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중등2부싱 징년3부싱 

l 선교 사송요한 


